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코비드 제한 정책 해지에 따라 예배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해
제되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사: 이제희/민예원(3/26)      생일: 류희주(3/17)

2. 중등부 오프라인 모임: 4월 2일 토요일 2시

3.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4.  3주간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예배 후 예배 장소 이전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주세요. 

5. 부활절 감사 특별예배: 4월 17일   

6. E-transfer 헌금 안내: 
NAME: Dartmouth Korean Church     notify recipient by Email
email: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phone:9027463566
Security Question: Our Savior      Security answer: Jesus
  

2022. 3. 27.  243호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1:00PM 본당    청소년교회 9:00PM 토 (ZOOM)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40 1,2,12,32

감사 헌금 CD $40 1,2,8

십일조 CD $300 1,2

장년 출석 6 어린이 출석 9

http://www.dartmouth-k-church.com


  사순절 네번째 주일 예배 순서

스바냐3:14-20
14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

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

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하리라

18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19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

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

가 3)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

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라

여는기도 김승용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습 3:14-20 다함께

설    교 우리로 말미암아 김승용목사

결단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함께

헌    금 다함께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축    도 김승용목사

목회자 칼럼
노바스코샤 주에도 긴 겨울이 끝나가고 드디어 봄이 오는 듯합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맞춰 

겨우내 얼어있던 땅에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심어둔 튤립이 긴 겨울동안 죽지 않
고 살아남아 새 싹을 피우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봄이 오면 농부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굳어진 땅을 김매고 씨를 뿌리고 비료를 줍니다. 부
지런한 농부의 손은 아직 제대로 피지 못한 새싹을 통해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벌써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수고는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수고하고 애쓰

고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
는 나무의 태생적 한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
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좋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단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6일동안 창조하실 때 매일 매일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표현임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
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있는 상태
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쁘다”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고 변질되어진 것을 의미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맺은 열매를 자신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 나무를 평가하는 것은 농부입니다. 즉 “좋고”,“나쁨”을 결정하고 판별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지 결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아무리 자신이 맺은 열매가 소중하다고 해도 그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태생적 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
유의 핵심은 나무의 유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우리 모습은 
“좋은” 상태입니다. 즉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좋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나쁨의 상
태로 변질시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죄”는 때때로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결코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독일인들도 그의 정책이 독일을 이롭게 하는 좋
은 정책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학살하던 그 수용소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옳은 일, 그렇지만 좀 궂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
하게 임했습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꽤 괜찮은 삶이라
고 자평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해도 결국 나쁜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선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좋음”의 모습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새로워진 우리가 예
전에 익숙하고 친숙하고 세상에서 맞다고 여겼던 죄악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
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
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자랑
스러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작은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작지만 특별한 그 
열매를 보시며 우리를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다트머스한인교회 김승용 목사

 
 


